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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9월 24일 오전 10시,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망배단에서 '제18회 사할린 영주
귀국 동포 고향 바라보기'가 진행되었다. 대한적십자 봉사회 파주지구협의회 주관 으로 이
루어졌다. 

식순은 내외빈 소개와 국민의례, 애국가 제창으로 이어졌다. 이어 대한적십자회 파주지구
협의회 연규진 회장의 인사말과 파주자원봉사센터의 입강영의 축사로 모인 분들에게 따뜻
한 마음을 전해다. 이어 본행사가 진행되었다. 

초헌관은 전 국 사할린 교포 회장 권경식, 아헌관은 사할린 동포 부회장 인무학, 종헌관은
안산시 사할린 동포회 부회장 김영길이 맡았다. 망배단을 향해 마음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
움 을 전하고 사할린 고향 친구들과 지금 마을별로 함께 사는 지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
로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었다.

사할린(Sakhalin, Сахалин)은 세계의 아홉 번째 섬이자 러시아의 유일한 섬이다. 사할린
의 지명은 13세기 몽골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'검은 강으로 들어가는 바위'라는 의미 또는
아이누인 말로 '자작 나무의 섬'이라는 뜻하고 있다. 사할린은 러시아 연해 주(沿海州)의 동
쪽 오호츠크해에 위치하고, 일본 홋가이도(北海島) 북부에 있는 섬으로, 일본어로 '가라후
토(樺太)'라고 한다.

사할린 동포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국가 총동원령으로 인해 약 15만 명이 강
제 동원되었다가 2차대전 말기에 10만 명이 일본으로 재배치됨에 따라, 1945년 잔 류 인
원은 약 4만 3,000명으로 알려져 있다. 

1989년에는 3만 5.191명의 한인이 거주 하고 있었는데, 이는 당시 사할린 전체 인구(70
만 명)의 5%에 해당하였다. 2002년 러 시아 비공식 인구조사에 따르면 3만 378명이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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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고, 2005년에는 한인 1세 인구만 3천 547명으로 조사되었다. 그리고 1992년부터 추진
된 영구귀국사업으로 2007년까지 2.221명의 한인 1세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였다.

2008년 '지구촌 동포연대'가 조사한 사할린 한인 규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1만 6천 명,
홈스크에 3천 100명, 코르사코프에 2천 700명, 뽀로나이스크에 2천 500명 등으 로 전체
2만 8,260명이 거주하고 있다.

1938년부터 강제로 사할린에 이주된 대부분의 사할린 동포 1세들은 사망하였고. 1990년
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 두 차례에 걸쳐 영주귀국이 있었으나 그 수는 미미 한 실정이다.
정부는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결할 의지로 실행하
고 있다.

사할린 동포 귀국 현황은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노동자 등으로 이주 했다가
2차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국적 박탈 조처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머물게 된 이들이다.
당시 약 4만 3,000여 명이 사할린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잔류했다고 알려져 있다. 

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사업은 1994년 한-일 정부 간 합의로 시작돼 양국 적십자 간 협정
등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되다가 2016년부터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이뤄졌다. 이를 통해 지
난 30여 년 동안 4,408명이 이미 영주귀국을 한 상태다. 

파주시에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4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
대부분이 1940년대 전후로 출생한 고령층이다. 파주에 거주하는 곳은 문산읍 당동리 와 선
유 3단지이다.

사할린 동포들은 일본 식민지 시절 강제 동원되어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, 해방 이
후 오랜 기간 동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. 현재 사할린 동포들의 상당수가 고령에 접어
들고 있으며,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

고령이 된 사할린 동포를 위해 정부는 복지 향상과 정착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
야 하며, 사할린 동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
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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